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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계기로 청년층의 심각한 경제난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으며, 고용 불안정과 치솟는 물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채나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한계 청년'의 증가와 더불어, 대부업체의 연체율 상승은 저신용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금융 불안, 소비 위축, 저출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본문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20대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치솟는 물가 속에서 빚에 짓눌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한계 청년'으로 불리는 청년층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5개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은 규모이지만 연체율은 0.41%로 가장 높다.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벗어나 고금리 사채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대부업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0.3%를 기록하며, 이는 2021년 말에 비해 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특히 법정 최고 금리 수준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대부업체들은 연체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저신용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경제난은 금융 불안을 야기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까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계기로 청년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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